
이게 가능한가? 

 

금요찬양예배에 참석하신 분에게는 설명이 따로 필요없겠지요. 레소토에서 선교하시던 중 

안식년을 맞이하여 방문하신 김억수 선교사님의 설교제목 및 선교보고입니다. 외적으로는 

겨자씨, 내적으로는 누룩비유를 자신의 삶과 선교지에 적용한 귀한 말씀이니 한 번 들어

보시길 권합니다. 선교사님의 책(눈이 오는 아프리카 레소토), 추천서에도 썼지만 낯을 가

리는 보수적인 배경의 목사님입니다. 그런데 많이 성장하셨더군요. 밝고, 적극적이고 자유

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남은 한달 동안의 미국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  

 

지난 목요일과 금요일, 양일간 휴가를 내었습니다. 교회 사역뿐 아니라 총준위와 노회일

로 너무 지쳤었거든요. 한적한 도시의 도서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휴가를 누리기도 했

지만, 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무엇보다 제1엠마오 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합니다. 갑

작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환대에 김선교사님이 갈 때까지“융숭한 대접”을 받

았다고 거듭 고마워하시더군요. 선교지와 가족들 한명 한명에 대해 잘 알고 여쭈어 주시

니 누가 감동이 안되겠어요? 저는 알고 있지만 선교사님에게는 무명의 몇 사람이 잊을 수 

없는 은인 같았을 겁니다.  

 

당회에서 구체적인 결정과 안내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난민 혹은 선교사들을 돕는 구호

헌금을 총회나 노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한인선교사가 사역하

는 우크라이나, 그분들은 피신하지도 않고 전쟁통의 난민들을 위해 물적, 정신적, 영적 구

호활동에 거의 탈진상황에 다다랐다고 합니다. 전쟁의 종식과 회복뿐 아니라 특히 새벽마

다 기도하고 있는 송근선 권사님의 아들 송대일 형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

랍니다. 조국 한국의 대선을 마치며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으나 화합의 새출발을 위해서 

함께 기도해요. 이게 가능한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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